
고통 받는 ‘악업의 과보’ 참회로 끊다    

다음으로 반야 참회의 참회 대상에 대한 근

거를 소개하면서 참회의 기원과 악업의 과보

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. 참회 대상이란 

참회를 해야 할 악업을 말하는 것인데, 그 근

거는 오계(五戒)와 십악(十惡)이다. 오계는 불

자들이 처음 수계할 때 받는 기본적인 계율이

며, 십악은 사찰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는 〈천

수경〉의 참회 항목이다.

오계는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에 근거한 

것으로 다음과 같다.

① �‌�불살생(不殺生) : �‌�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

말라.

② 불투도(不偸盜) :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.

③ �‌불사음(不邪婬) : �‌�잘못된 음행을 하지 말

라(단, 출가자는 음행 

금지).

④ 불망어(不妄語) : 거짓말을 하지 말라.

⑤ 불음주(不飮酒) : 술을 마시지 말라.

출가자와 재가자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율

의 항목 수와 내용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

만, 근본이 되는 이 다섯 가지 항목은 공통적

이며 이것을 어기는 행위는 악업이 된다.

이 오계와 비슷한 내용으로 〈천수경〉에 나

오는 십악[열 가지 악업]이 있다. 이것은 위의 

오계 중에서 ①②③을 어긴 행위를 몸으로 지

은 악업이라고 해서 신업(身業), ④를 어긴 행

위를 말로 지은 악업이라고 해서 구업(口業)이

라고 하는데, 이 구업을 다시 망어·기어·양설·

악구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. 다음 마음으

로 짓는 악업인 탐애[탐욕], 진에[성냄], 치암

[어리석음] 세 가지를 의업(意業)이라고 하여, 

총 열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.

이 십악에 포함된 의업(탐진치)은 근본불교

의 팔정도에 나오는 정견(正見)과 정사(正思)

에 위배되는 마음의 움직임인데, 이것이 대승

불교에 와서 참회에 포함된 것이다. 또 십악에

는 음주가 빠져 있지만 오계에는 음주가 포함

돼 있는데,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신 취지

에 따라 반야 참회에는 음주가 참회 대상에 포

함돼 있다. 

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왜 이런 악업을 짓지 

말고 계를 지키라고 강조하셨는지를 한번 생

각해 보자.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

루실 때 얻은 천안통과 숙명통으로 윤회를 거

듭하는 중생의 실상을 보시고, 중생이 고통을 

당하는 원인이 자기가 지은 악업의 과보 때문

임을 아셨기 때문이다. 즉 자업자득이요, 인과

응보의 원리에 따라 고통을 받는 것이다.

과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다. 악업을 

지으면 우선 이 현실에서 많은 고통을 받는다. 

살인이나 도둑질을 하면 교도소에 가야 하고, 

잘못된 이성 관계를 갖게 되면 가정 파탄이 오

며,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. 

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. 이렇

게 건강, 수명, 재산, 명예, 화목한 가정 등 많은 

부분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. 이 과정에

서 겪어야 할 내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클지는 

말할 필요도 없다.

그런 다음 죽어서는 지옥, 아귀, 축생의 삼악

도(三惡道)에 가서 또 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

한다.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

음에 다시 사람 몸을 받아도 그 과보가 이어진

다. 살생에는 단명하거나 몸이 아픈 과보가 따

르고, 도둑질을 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

하게 살며, 삿된 음행을 했으면 부정한 배우자

를 만나게 되고,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으로

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. 술을 많이 마시면 

머리가 나쁜 사람으로 태어난다. 이런 상태 역

시 고통이다.

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과거

에 지은 악업의 과보를 받아 이렇게 나쁜 환경

이나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자신은 전

혀 알 수 없기 때문에, 자꾸 남을 탓하고 세상

을 탓하면서 반복해서 악업을 짓고 고통을 계

속 겪는 것이다.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기 

때문에 〈천수경〉에서는 이런 악업을 ‘중죄(重

罪)’, 즉 ‘무거운 죄’라고 표현하고 있다.

 과보로 오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그 

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

부처님께서는 최소한 몸과 말로 짓는 이 다섯 

가지 악업을 짓지 말라는 조항을 불자들의 기

본 계율로 제정하신 것이며, 수행자들에게는 

그 악업의 원인이 되는 의업도 정화하라고 하

신 것이다.

그러나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악업

을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. 그래

서 부처님께서는 참회라는 제도를 알려 주셨

다. 자신이 몰랐거나 불가피하게 악업을 지은 

경우에는 부처님이나 여러 스님들 앞에서 고

백하고 뉘우치면 그 악업의 과보에서 벗어나

고 고통을 받지 않게 된다. 나아가 더 이상 악

업을 짓지 않고 선업공덕을 지어 미래에는 복

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. 이것이 참회

의 기원이다.

만약 악업을 지었는데도 참회하지 않고 그

냥 넘어간다면 그 죄는 더욱 깊어지고 과보는 

더욱 고통스러워진다.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

는데 참회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다음에는 더 

큰 도둑질을 하게 된다.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

되는 것이다. 더 큰 악업에 따르는 과보는 더

욱 심한 고통임은 당연한 이치이다. 

그래서 참회는 과거의 악업으로 인한 현재의 

고통을 소멸하고 미래의 행복을 기약하는 가장 

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. 즉, 불교 신행의 근

본이 바로 참회라고 할 수 있다. 그러므로 만약 

현실에서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통을 

겪는다면, 자업자득의 원리를 곰곰이 새기면서 

자신이 모르는 과거에 악업을 지었을 수도 있

음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

하다. 그러면 고통이 훨씬 가벼워진다.

다음에는 참회 대상을 정확하게 모를 때 나

타나는 문제점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. 첫

째, 자신의 행위가 참회할 악업인지 아닌지를 

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참회를 할 수가 없다고 

했다. 그렇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악업

은 더욱 깊어지고 과보는 더욱 고통스러운 결

과를 초래한다.

둘째, 위와는 반대로 참회를 하지 않아도 될 

일에 대해 참회를 하는 것이다. 이런 경우는 불

필요한 자격지심이나 죄의식을 가지게 될 수도 

있고, 과도하게 소심한 체질이 되거나 소극적

인 삶을 살 수도 있다. 이 역시 고통으로 귀결

된다. 불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.

셋째, 참회 대상을 잘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

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한다는 말

과 같다. 이렇게 되면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여

러 가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

려워 전전긍긍하게 된다. 이것이 쌓이면 겉으

로는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

서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. 이 역시 

고통이다.

넷째, 참회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서 절에 오

래 다니면 자신의 내면에서 성숙한 신심이 생

기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

‘껍데기 신행’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다. 예를 

들면 절에 몇십 년 다녔다거나 삼천배를 몇 번 

했다는 사실을 대단하게 자랑하기도 하고, 높

은 지위를 가진 스님과 잘 안다거나 신도회에

서 어떤 감투를 쓰는 것을 마치 불교 신행의 

결실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. 물론 이런 일 

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. 문제는 이렇게 

신행을 하면서도 내면에서 부처님에 대한 신

심이 깊어지지 않고, 인간관계에서 원만한 인

격을 갖추어가지 못하는 것이다. 그러므로 불

교 신행에서 참회를 제대로 

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

하다.

출재가의 오계 어기는 행위는 악업 

십악과 달리 음주도 반야 참회 대상 

악업 과보로 인한 고통 안 받으려면

계율 지키며 원인 되는 행위 금해야  

불가피한 악업엔 참회로 고통 소멸  

참회 대상 정확히 알고 자기 성찰 要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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